
□ 한국일보는 퇴직연금 ‘머니 무브’ 파장 우려 제하의 기사(‘22.11.17.)에서

◦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대규모 자금이동(머니무브)이 내달 예정되어 

있어,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채권을 시장에 대거 쏟아낼 경우 채권시장 경

색과 함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

보도하면서,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금리 공시의무 차이로 인한 ’커닝공시‘,
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차입규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.

1. 보도관련 참고사항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연말 퇴직연금시장 등 자금시장을 

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, 필요한 부분은 적기대응하고 있습니다.

◦ 11.17일 주요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간담회*를 통해, 12월 금리를 

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, 연말 유동성의 

적극적 사전관리 등을 당부하였으며,

    * 11.17(목) 7개 대표 금융회사 및 3개 금융협회 참석(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)

◦ 금융위·금감원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금리공시 방식 등 제도

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도 이미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아울러 연말까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이상징후 등 필요시 적기

대응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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